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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2022. 3. 5. [금)

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

민주당, ‘팔공산 굿판’ 허위사실 즉각 고발... 

"보수커뮤니티에서 악의적 유포"

○ 5일, ‘1월 1일 이재명 팔공산 굿판’ 글·사진 허위사실 게시자에 대해, 

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 접수

○ 이재명 후보는 대선승리 위한 굿 벌인 적 한 번도 없어

○ 민주당 “일부 보수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공표... 즉각적인 조치 필요”

더불어민주당은 5일 ‘1월 1일 이재명 팔공산 굿판’이라는 글과 관련 사진을 허위

로 공표한 성명불상자를 즉각 고발했다.

민주당은 “이재명 후보는 대선승리를 위한 굿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”고 강조하

며,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시자를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을 5일 서울중앙지

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.

민주당은 피고발인이 온라인 보수커뮤니티 등에 “이재명 팔공산 굿당에서 1월 1일 

새벽 대선승리를 위한 굿을 하는 장면 소 2마리 돼지 15마리 잡아놓고 약 1억원 비

용을 들여 굿을 하였답니다. 누가 주술로 나라를 다스리려는지 국민 여러분 판단해

보세요. 본인은 이래놓고 윤석열 손바닥 왕자 가지고 뻔뻔스럽게 질기게도 물고 늘

어 지드니 지는 아닌 척 이런 자가 대통령되면 나라가 어찌되겠습니까”라는 글과 

사진 등 허위사실을 게시·공표했다고 밝혔다.

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부와 건진법사·주술 간 관련성이 깊다는 의혹이 

있고 심지어 건진법사 주도로 소를 제물로 삼은 굿을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큰 상

황에서, 성명불상자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적인 



- 2 -

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, “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

점에서 낙선목적이 인정된다”고 설명했다. 또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

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한편, <공직선거법> 제250조(허위사실공표죄) 제2항은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및 가족 

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

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(끝)


